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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없이 어디로…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 소버린이 나서 경영진 교체도 가능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6월13일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재계 3위인 SK그룹의 경영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 지분 전량을 SK글로벌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

만 여전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C&C의 주식 44.5%를 보유하고 있어 SK그룹의 실질적 오너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SK C&C 주식 외에도 SK 0.11%, SKC 7.5%, SK케미칼 6.84%, SK글로벌 3.31% 등 상장기

업 지분과 워커힐호텔 40% 등 비상장사 지분을 통해 SK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해 SK그룹에 당장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

록 불안정하긴 하지만 SK그룹은 이미 3개월 이상을 최태원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손길승 회장과 조정남 SK

텔레콤 부회장, 황두열 SK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들이 중심이 된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심 재판이나 보석 등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출감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나마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강화를 통해 SK글로벌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사업전개를 도모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구속 직후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대주주로 올

라선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오너 공백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버린자산운용을 포함해 SK글로벌에 대한 계열사 지원을 반대하는 외국계 주주와 소액주주연합회, 참여연

대, 노동조합 등이 SK그룹 경영권 향배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의 14.99%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만 해도 SK 경영진이 못미더워지면 템플턴자산운용이나 헤르메스자

산운용 등 비슷한 성향을 가진 외국계 주주 및 뜻을 같이 하는 소액주주들과 손을 잡고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거래법상 1.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 때문

에 당장은 소버린자산운용이 주총 소집을 통한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지만 8월 말 이후에는 가능

해진다.

또 템플턴자산운용 등 SK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온 다른 주주와 연대한다면 당장이라도 이사진 교체를 

통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인 SK글로벌은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채권단이 경영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진 교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6월15일로 예정된 SK 이사회도 중요한 변수이다.

만약 SK 이사회가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안을 거부하면 채권단은 SK글로벌을 청산형 법정관리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SK글로벌이 청산되면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도 처분돼 SK그룹은 사

실상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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